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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인천신보-인천경실련
업무협약 체결
 전예준  승인 2024.03.25 17:03

25일 이종일(왼쪽)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와 전무수(오른쪽) 인천신보 이사장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실련

인천신용보증재단(신보)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

해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재단 회의실에서 체결된 협약에서는 정책수요 발굴 및 전문 인력 교류 등 종합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비

롯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경실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한 정책수요 발굴과 정책연구 결과를 신보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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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이를 토대로 지원정책 효율화와 종합지원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무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단체와 보증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자리"라며 "재

단의 금융지원과 인천경실련의 정책제안 및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이 결합해 더욱 내실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

책이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과 공동으로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제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시민단체 간에 체결된 것으로,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간의 협력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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